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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삼성자산운용이 ETF 순자산 100조 원 달성 직후 'KODEX 코리아소버린AI ETF'를 출시하며 200조 원 시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ETF는 정부 주도 '소버린 AI'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한국의 AI 경쟁력 확보 및 관련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명제 부사장은 KODEX의 지속적인 혁신과 글로벌 시장 선도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ETF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네이버가 2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AI 산업의 핵심 동력을 반영하고 있다.
📄 본문
삼성자산운용이 ETF 순자산 100조 원을 돌파한 직후, ‘KODEX 코리아소버린AI ETF’를 출시하며 200조 원 시대 진출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주 국내 자산운용사 중 처음으로 1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게 된 삼성자산운용은, 정부가 주력하는 대규모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소버린 AI’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된 ‘KODEX 코리아소버린AI ETF’는 ‘KR 코리아 소버린 AI’ 지수를 추종하며, AI 인프라, 반도체 등 AI 관련 핵심 기업들에 투자한다. 특히 네이버가 22~2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의 AI 산업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LG CNS, 두산에너빌, SK텔레콤 등 관련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다.

박명제 삼성자산운용 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KODEX를 믿고 투자해 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1등 ETF 사업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넥스트 100조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ETF 사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ETF 출시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은 단순한 투자 상품 제공을 넘어,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들의 성장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부의 소버린 AI 구축 의지가 강력한 만큼, 컨소시엄 참여 여부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ETF 라인업 확대를 통해 국내 ETF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 키워드
소버린 AI, KODEX, ETF, 삼성운용, 네이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기사는 meerae AI 기사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원본 클러스터 ID: 5818




